
주임신부 : 김현국 요한사도  925-259-2512
사목회장 : 이종구 안드레아  650-291-7088
총구역장 : 하성곤 요제프    408-497-2061

한가위                                                                      2020년 9월 27일(제448호)
본당 주소: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전화) 925-600-0177 / (FAX) 925-237-8423
사무실 e-mail: office@tvkcc.org, 웹싸이트: www.tvkcc.org

주일학교 오전 9시 - 10시, http://tvkcc.org/sundayschool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애 / 매 주일, 화, 수, 목 미사 후 
성령기도회 /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울뜨레야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미사 후
향심 기도회 / 매주 금요일 7시 

성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미사 후

주일미사: Pleasanton Middle School, MPR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평일미사(사무실):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미  사

교중미사 오전 9시 - 10시
English Mass 10:30 AM - 11:30 AM
평일미사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9시 30분
Youth Mass 매달 격주 토요일 오후 5시 (주보 공지)

고해성사 매 주일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미사 후

해설_최유진(마리스텔라) 

입 당 송 |    시편 67(66),7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제 1독서  |   요엘 2,22-24.26ㄱㄴㄷ   

화 답 송 |   시편 67(66),2와 4ㄱ.5ㄷ과 6.7-8(◎ 7)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 2독 서  |   요한 4,13-16   

복음환호송 |    시편 126(125),6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    음 |   루카 12,15-21   

영성체송 |   시편 104(103),13-15 참조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앓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김종택, Yong Ah Lee, 이잠수, 최영숙 마리아, 

김필순 루시아, 고은경 엘리사벳, 이순옥 마리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mailto:office@tvkcc.org
http://www.tvkcc.org


      생명의 말씀       생각을 바꾸어…. ‘좋은 이웃’ 되기

제가 함께 만나고 사목하는 분들은 ‘국내 이주민’들입

니다. 이들은 이주 노동자들, 결혼 이민자들, 이주민의 

자녀들(다문화) 그리고 난민들입니다. 이들은 때론 이유 

없는 편견과 오해 그리고 차별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특히나 난민들의 경우는 자신들의 목숨과 신앙을 지키

기 위해, 가족들의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고향을 떠

나 먼 나라 이곳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종교에 대한 편견, 잘못된 선입견과 오

해들 그리고 그들의 피부색으로 인해 ‘잠재적인 범죄자’

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

습니다.

얼마 전 이주민 활동가 한 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철저

한 준법 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좁은 도로의 횡단보도 

하나라도 파란불을 지키며, 길거리에서도 침도 뱉지 않

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작은 잘못 하

나로 추방되거나 그것이 이유가 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누구보다 모범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제106차 이민의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

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

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이주민’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돕는 것이 각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시급한 일이라

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교황께서는 요셉, 마리아와 함

께 이집트로 피신하셔야 했던 예수님께서 ‘이주민’의 표

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헤로데의 박해를 피하여 강

제로 피신하셔야 했던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주민’ 안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들의 얼굴에서 굶주리시고, 목말라하시며, 헐벗으시고, 

병드시고, 나그네이시며, 감옥에 갇히신 예수님의 얼굴

을 발견해야 합니다(마태 25,31-46 참조·제106차 이민

의 날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담화 일부 발췌).

오늘 복음에서 맏아들은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포도

밭에 일하러 갔다”(마태 21,29 참조)고 전하고 있습니

다. 이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

시는 것 같습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

해 그리고 차별의 마음을 바꾸어, 세상이라는 포도밭에 

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가련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지 

모르는 외국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라고 말입니

다.

올해 이민의 날의 주제 성구는 “모든 이를 차별 없이 

환대하는 것은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1요한 

4,8 참조)”라고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차별 없는 환대와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때, 그들도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것입

니다. 끝으로 오늘 제2독서인 사도 바오로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

직하십시오.”(필리 2,5)라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지니

셨던 이방인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광휘 베드로 신부 |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5분 묵상

페르시아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

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 진흙에서는 아름다

운 향기가 강하게 났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라고 물었습니다. 진흙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

그네가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라고 묻자, “그것

도 아니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라고 묻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이다“라고 대답했

습니다. 나그네는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

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진흙은 비결을 말하기를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동안 살았다“고 했습니다. 진

흙이 지닌 향기의 비밀은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아름다운 것도 없고 향기

로운 것도 없으며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줌의 진흙으로 돌아갈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삶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

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마음과 주

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인 욕심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

께 죽고 세속의 유치한 원리들을 버린” 사람들이며, 그리

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진흙 속에 배어 있는 백합의 향기,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양들의 문으로 들

어가고 나올 때, 양들의 문이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

스도인들에게 배어들어 이제는 더 이상 진흙의 냄새가 

아닌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하느님의 생기와 향기가 넘

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신앙인으로 이웃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

다.

-굿뉴스에서-

 



     공지사항   
Sunday School Class & Mass Schedule

Sunday School Class: 9/27(N) 10/4(N) 10/11(N) 10/18(N)
 English Mass: 9/27(N) 10/4(N) 10/11(N) 10/18(N)   

    
∎평일미사 안내
   - 집전: 김현국 요한사도 신부님
   - 재개: 10월 6일(화)부터
   - 미사일: 매주 화, 목, 토(주3회), 오전 9시 30분
   - 장소: 센터 및 온라인
   - 센터(주차장) 미사 신청: 각 반 대표 경유(현재와 동일)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센터(주차장) 미사는 선착순 배정   
     합니다.

∎10월 10일(토) 평일미사 취소
   - 10월 10일(토) 평일미사는 St. Isidore 성당에서 있는     
     주일학교 고등부 견진성사에 신부님께서 참석하시는     
     관계로 미사는 취소되었습니다.

∎본당 신부님 환영 및 인사
   - COVID-19 상황으로 신부님 부임미사와 환영 행사를 전 신자가  
     일시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됨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규제에 부합하기 위하여 신부님과의   
     인사는 향후 주일미사 및 평일미사 후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9월 27일 이후에도 주일미사와 평일미사를 센터에서 참례     
     하시면 미사 후 신부님과 인사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 미사 신청은 각 반 대표를 경유하시기 바랍니다.

∎견진성사를 축하합니다!
   - 일시: 10월 10일(토), 오전 10시
   - 장소: St. Isidore 성당 야외미사장(Danville 소재)
   - 김다은(Anastacia), 김동민(Andrew), 김태우(Bernado),    
     서규원(Lea), 서유경(Michaella), 주하늘(Claire),          
     조희윤(Elizabeth), 장서정(Leony) 

∎2021년 달력 광고 모집 안내
   - 2021년 달력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홍보부로 연락 바랍니다.
   - 연락처: 서상일 시몬(650-305-5181, hongbo@tvkcc.org)

∎주보 광고 모집 (연중 계속)
   - 주보에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홍보부로 연락 바랍니다.
   - 연락처: 서상일 시몬(650-305-5181, hongbo@tvkcc.org)

∎TVKCC 온라인 묵주기도 안내
   - 우리 공동체가 정해진 지향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온라인  
     모임을 사랑의 모후 꾸리아 주관으로 시행합니다.
   - 대상: 전 신자 
   - 일정: 매주 화, 수, 목, 금 오전 9시 30분 - 10시
   - Zoom 미팅 ID: 821 2573 3564
               PW: 1004(천사)
   -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월 반모임 일정

∎센터 방문 및 미사참례 시 준수 사항
   - 자신과 공동체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합시다. 
   - 손 소독제, 살균티슈 등 각자 준비하여 수시 소독합시다. 
   - 문 손잡이, 계단 가드레일, 테이블 표면 등을 만지지
     않습니다. 
   - 미사 전 과정(영성체 제외)과 미사 후 마스크 착용합시다. 
   - 최소 6피트 거리 유지합시다. 
   - 미사 후 즉시 차에 탑승, 귀가합시다.

∎온라인 미사참례 헌금 안내
   - 직접 미사에 나오시지 못할 경우 주일헌금, 교무금 등   
     각종 헌금은 당분간 Check을 센터로 우편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www.tvkcc.org/giving-2 
  
∎온라인 미사예물 봉헌 안내
   - 온라인 미사에 미사예물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 봉헌 신청: 전례부 이메일, tvkccliturgy@gmail.com
   - 봉헌금: Check을 센터로 우편 발송
   - 신청시 기재사항은 각반 연락망을 통하여 공지되었습니다.
   - Check Payable to: TVKCC      

∎미사참례를 못하실 경우 ‘대송’으로 미사참례를 대신합니다.
   1. 방송(온라인, TV, 라디오)미사에 참여합니다.
   2. ‘우리 가정 말씀의 전례’에 따르며 ‘신령성체 기도’를    
      바칩니다. 
   3. ‘우리 가정 말씀의 전례’조차 어렵다면 묵주기도와      
      성경 읽기(그날의 독서와 복음)로 대신합니다. 
   *기도문 등 참고 자료는 3월 14일자 이메일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순삼(9), 김영호(8,9), 박주암(9),송형철(9), 이태원(6-9)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영호(8,9)
   - Bishop’s Appeal
     김영호(8,9)
   - 감사헌금: 윤지운 스테파노 신부님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영어미사 토요특전

$690 - - $1080 $20 $40 $1,830

루   카 4 10/10(토), 오후 6시 온라인 925-551-1233
루   카 3 10/17(토), 오후 4시 온라인 858-334-8454
마태오  4 10/21(수), 오후 8시 온라인 412-273-2418

  PMS 사용 후 깨끗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교중 미사 전 묵주기도에 참여하도록 노력합시다.
  긴급한 공지는 본당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tvkcc.org

  본당 신부님과 면담 및 고해성사 시간 안내
    - 화, 수, 목,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30분
    - 주일: 오전 8시 30분 - 오전 9시
    - 이외의 시간도 사무실이나 신부님께 예약이          
      가능합니다.

 

 
  

http://www.tvkcc.org/giving-2

